
LNG, 글로벌 에너지 시장 주도
2020년 LNG 사용 2배 증가 … 에너지효율 모델에 서울이 적합

쉘(Royal/Dutch Shell)의 터 보저 회장은 글로벌 가스 시장을 LNG(액화천연가스)가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

다.

피터 보저 회장은 세계에너지총회(WEC)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 가운데서도 LNG

가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자력 에너지의 미래가 불확실해지면서

청정연료인 LNG가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석탄․석유에서 LNG로 전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시아는 싱가폴, 말레이지아가 LNG 수입을 시작했고 국내 시장과 인디아도 2020년까지 2배 이상 수

입량을 늘리는 등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오스트레일리아가 카타르를 제치고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북미에 이어 러시아․동아프리아도 본격

적으로 LNG 수출에 참여해 수출국 다변화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피터 보저 회장은 대도시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해 통합적 도시개발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을

모범 사례로 선택했다.

피터 보저 회장은 “대도시는 에너지 사용량이 많지만 인구밀도가 높아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서울은 대중교통 혁신을 통해 환경오염 문제에서도 성과를 이끈 점에서 통합형 도시개발모

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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